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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의 Well-to-Wheel 분석은 국내외에서 다수 수행되어 왔으며,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해당 연도의 평균 

전력 믹스와 공인 연비를 활용하여 단일 값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. 그러나 실제 전기차의 Well-

to-Wheel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전과 주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특히 한국은 

하나의 통합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전력 믹스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며, 이에 

따라 지금까지의 분석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.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

기 위해 PowerWorld와 PSS/E를 이용하여 국내 실계통 전력망을 모델링하고, 지역별 전력 흐름을 역추적하

여 발전원을 확인한 뒤 연료 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지역별 전력 믹스를 도출하였다. 또한 지역별·시간대별 

충전 패턴 역시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다. 낮 시간대 충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

전력 믹스를 사용하게 되어 배출량이 낮아지며, 급속 충전 비율이 높을 경우 충전 효율 저하로 인해 배출

량이 증가한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·시간대별 충전량을 산정하고, 완속 및 급속 충전 비율을 반영

하여 충전 패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. 더불어, 지역마다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의 비율이 달라 주행 패턴에 

따른 연비 차이가 발생한다. 이를 반영하기 위해 GT-RealDriv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

된 전기차 모델을 구동하고, 지역별 주행 패턴에 따른 전비 변화를 분석하였다.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

별 전력 믹스, 충전 패턴, 주행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Well-to-Wheel 온실가스 배

출량의 지역적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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